
□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미대사 시절 대사관에서 직원들을 동원해

사적인 모임을 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후보자 부부는 주미대사 재직 시절 △워싱턴 서울대 동문회와 △워싱턴

이화여고 동문회 측으로부터 대사관에서 모임을 가지고 싶다는 요청을

받고 각각 한 차례씩 시설을 빌려주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.

□ 모임 장소는 집무 공간인 대사관 대신 대사의 생활공간인 관저를 택했

습니다.

□ 참석자들은 음식은 물론 음식을 담아 먹을 식기까지 모두 준비해왔으며,

모임이 끝난 뒤 대사관 직원들의 도움 없이 참석자들끼리 청소를 마쳤

습니다.

국무총리 후보자

인사청문 준비단
보도설명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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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엠바고 : 즉시 사용

총리 후보자의 주미대사 재직 당시,

 대사관 동문모임(4.21, KBS보도)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
